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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즈렐을 이용한 대학생의 혁신성향과
융합학문 수용의도에 대한 분석

Analysis of University Students’ Innovativeness and Adoption 
Intention of Academic Convergence by using LISREL

유상미*

Sang-mi Yoo*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혁신성향이 융합학문에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술수용모형에 기초하여 대학생의 개인적 혁신성, 사회적 기대, 지각된 유용성, 융합학문 수용의도를 변인으로 한
구조방정식모델을 설계하고 LISREL을 사용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혁신성은 융합
학문 수용의도에 직접적인 양(+)의 예측요인이며, 지각된 유용성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사회
적 기대 요인은 지각된 유용성을 매개로 융합학문 수용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된 연구 
모형은 적합도에서 의 값이 22.638(d.f=29, p=.793)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수용할 만한 결과를 보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혁신성과 융합학문의 유용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특히 교양 교과의 역할과 위상의 변화가 요구됨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s innovativeness on 
adoption intention of academic convergence. For this objectives,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was
designed and analysed by using Lisrel. This study developed a research model, based upon TAM, to 
analyse the factors:  personal innovativeness, social expectation, perceived usefulness and adoption 
intention of academic convergence. The main results are follows as: first, personal innovativenes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direct effect on adoption intention of academic convergence, and indirect
effect through perceived usefulness on it. Second, through perceived usefulness, there was indirect effect
between social expectation and adoption intention of academic convergence. The SEM in this study 
showe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which the model fit was =22.638(df=29, p=.793). Based upon the 
result of analyses, the study suggested to develop the subject and non-subject educational program 
through which students experience innovativeness and usefulness for academic convergence. Especially, 
the change of the role and the task of the curriculum of liberal arts was. 

Key Words : academic convergence, innovativeness, LISREL, Structural Equation Model, TAM



Analysis of University Students’ Innovativeness and Adoption Intention 
of Academic Convergence by using LISREL

- 290 -

Ⅰ. 서  론

지능정보기술시대인 지금을 제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도 하는데 이는 기존 산업, 서비스 등에 과학과 공학 분
야의 신기술을 융합(convergence)하여 새로운 부가가
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대임을 표현한 용어이다. 융합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키워드로 소비와 생산, 유통 
등 모든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융합을 통해 다양한 
분야들이 연결되고 자동화되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새
로운 비즈니스모델을 통한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 
융합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의 
목표라 할 수 있다. 초연결화된 지능정보사회의 인재는 
다양한 학문적 융합을 토대로 통찰력과 융합적 사고를 
통해 새로운 가치창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필요로 하며 
전문가들 또한 융·복합적 창의 역량이 미래 인재의 조건
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짧은 주기로 변화를 거듭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상
황에서 생존의 문제를 넘어 개인의 발전과 사회와 기업 
및 국가적 성장과도 밀접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변화를 인식하고 보다 앞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태도가 요구된다.

혁신(革新, innovation)의 사전적 정의는 묵은 것을 
완전히 고쳐 새롭게 바꾸려는 것을 말한다. ‘혁신을 하지 
않는다’ 또는 ‘혁신이 느리다’라는 것은 기존의 관성에 따
라 관습에 따라 하던 대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잘
못되거나 비효율적임에도 여러 이유로 변화하거나 개선
하지 않음을 말한다. 

정부, 기업 그리고 학교가 협력하여 혁신을 통한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다각도로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학생
들 또한 자신이 전공한 분야와 함께 다른 학문 분야와의 
융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학문의 최일선에 
있는 대학생들이 새로운 시대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자신
의 전공분야와 타 전공 또는 다양한 학문 영역에 대한 적
극적이고 혁신적인 창발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학교 시스템 내의 실질적인 객체 하나하나
가 융합학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융합학문에 대해 열린 
시각을 가지고 수용하려는 의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대학의 학부생을 대상으
로 지능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융합학문에 대한 수용의
지에 대해 조사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개인의 혁신성
의 정도와 융합학문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 그리고 사회
적 기대 요인이 융합적 학문에 대한 수용의도와 어떠한 

영향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
술수용모형을 근거로 개인적 혁신성, 지각된 유용성, 사
회적 기대  및 융합학문 수용의도 요인을 변인으로 설정
하고 이를 구조방정식모형으로 설계하여 해당 모형을 검
증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로 부터 융합학문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고
취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융합 교과 프로그램과 교육과
정 개발을 위한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제4차 산업혁명시대와 융합교육
제4차 산업혁명시대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

능 등의 신 정보기술을 선두로 한 초연결 사회이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사회 상황에서는 창의적 인재 양
성이 시급한 사안임을 피력하고 있다[1].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 역
량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는 다양한 주제들을 넘나들며 
포괄하는 협력적 창의 역량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공감
과 배려능력’, ‘글로벌 트랜드 능력’과 함께 ‘융복합적 사
고능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2].

인재 양성의 중심인 대학에서는 융․복합적 사고를 기
반으로 창의 융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
양한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융․복합적 교
육과정으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하나로 많은 대학에서 컴퓨터 언어의 
학습을 통한 컴퓨터적 사고 함양을 목표로 전공에 무관
하게 모든 학부생이 소프트웨어 코딩을 학습할 수 있도
록 교과를 개편하고 있다. 이는 미래 지능정보사회는 다
양한 영역들이 융합되고 이러한 융합은 보다 고도화된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융합적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질
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 개개인이 학
문 융합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융복
합적 학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미래지능정보사회
의 융합 인재로 성장해야 할 대학 교육 현장의 학부생들
의 융합학문 수용의도와 이에 관련한 영향 요인을 파악
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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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혁신성
그 동안 인류는 제1차 산업혁명에서 지금의 제4차 산

업혁명까지 변화를 거듭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
다. 혁명(革命)이란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로 정의된다[3]. 이는 혁신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으며 
지금의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혁신적 인재 또한 
요구된다.

로저스(Rogers, 1983)는 혁신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Innovativeness is the degree to which 
an individual or other unit of adoption is relatively 
earlier in adopting new ideas than the othermembers 
of a system[4]. 즉 시스템의 다른 사람보다 새로운 아이
디어를 앞서 채택하는 상대적인 정도”라고 하였다. 또한 
혁신을 받아들이는 시기는 차이가 있어서 innovators, 
early adopters, early majority, ate majority, 
laggards  5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으
며,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일명 ‘innovators’ 부류는 전
체의 2.5%에 불과하다고 하였다[4].

이러한 이유로 사회체제에서 개인의 혁신성에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다. 창업가의 혁신성향이 경영성과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5]와 혁신성과 친환경 제품 
구매 의도에 대한 연구[6], 그리고 최근에는 모바일뱅킹 
수용의도[7],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 수용에 관한  연구[

8]1 등에서 혁신이론은 신기술의 채택행동을 설명하는 요
인으로 연구되어 왔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혁신성에 연구를 보면 혁신성과 
모바일러닝 수용성[9], 혁신성과 MOOC 사용의도[10] 등 
새로운 매체선택과 관련한 연구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개인적 혁신성이 융합학
문을 수용하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색하고자 한다.

3. 기술수용모델
기술수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Davis et al. 1989)은 1989년 Davis가 제안한 정
보기술수용에 대한 모델이다[11]. TAM은 시스템 사용 의
도가 실제 시스템 사용과 상관이 있으며, 시스템 사용에 
관한 사용자의 태도와 상관이 있음을 설명한 모델이다.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이 태도와 사용 의도로 이
어지는 기술 수용 과정에서 시스템 사용에 관한 사용자
의 태도는 선행요인인 지각된 사용 유용성과 지각된 사
용 용이성 변인에 영향을 받음을 주장하였다. 지각된 사

용 유용성은 새로운 기술의 사용이 업무수행이나 성과를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는가의 인식 정도를 의미하는 요
인이며, 지각된 사용 용이성은 기술이 얼마나 사용하기 
편리한가에 대한 인식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Davis
의 연구에 따르면 지각된 사용 유용성은 직접적으로 사
용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사용에 대한 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용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지각된 사용 
용이성은 사용 행동의도에 직접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으
나 사용태도를 매개로 사용 행동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았다.

TAM은 주로 정보기술 시스템이나 정보기술 서비스 
등 신 컴퓨팅 기술에 대한 최종 사용자 또는 고객의 행동
을 설명하고 신기술 수용의도를 검증하는 연구 분야에서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모바일 앱과 관련한 여행예약 
앱의 이용의도 영향요인 분석[12], 모바일 동영상 앱의 이
용의도에 대한 연구[13] 그리고 무인점포와 정맥인식을 통
한 신기술 결제 방식에서 소비자의 수용 요인을 탐색[14

]2, 물류로봇 구매의도[15] 분석과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 
수용 연구[16] 등이 있다. 

한편 TAM은 교육 분야에서의 신기술의 수용에 대한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에서도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청
소년의 이러닝 재이용의도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에서 
TAM과 Folw이론을 사용하였고[17], 소프트웨어 교육의 
학습 지속의도 연구에서 TAM을 기반으로 유용성과 자
기 효능감이 상관이 있음을 검증하였다[18]. 

최근까지 논의된 여러 연구를 보면 혁신성과 TAM이 
새로운 정보기술의 수용을 설명하고 경영성과와 학업성
과 등에 관계를 파악하는데 적합한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설을 설정하기 위해 선행 연구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바일 환경에서 무선인터넷과 관련한 연구와 
항공사온라인체크인 사용에 대한 연구[19]에서 개인의 혁
신성향이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지되었고 
MOOC 사용의도에 관한 연구에서도 개인의 혁신성이 
지각된 유용성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나타남[10]에 따라 융
합수용의도를 검증하기 위한 본 연구에서 개인의 혁신성
은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으로 설정
하고자 한다.

둘째, 개인의 혁신성향은 자율주행차량 이용의도에 영
향을 미치며  인공지능 스피커의 수용의사에 대해 정(＋)
의 영향력을 갖는 등 혁신성향은 신기술 수용의도와 상
관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20-21]. 또한 혁신성과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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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교육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학습지향성 중 학
습몰입이 혁신성향과 상관성이 있음이 검증되었고3 학습
지향성과 혁신성 간에도 관계에서 직접적인 정(+)의 관
계가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22-23].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개인의 혁신성을 융합학문 수용의도의 선행 요인으
로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셋째, 학습지속의도는 학습의 관계성과 유의미한 상관
이 있다[24]. 관계성이 있다는 것은 학습내용 또는 기술이 
자신에게 쓸모 있음을 인지하는 것으로 TAM을 기반으
로 한 여러 연구에서도 기술수용 및 학습지속의도가 지
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상관이 있음이 
검증되었다. 증강현실을 이용 한 해부학 교육과 간호학생
의 기술수용도를 탐색하는 연구에서 인지된 유용성이 높
을수록 기술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프트웨
어 교육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지속의도 
변인에 관한 연구에서도 지각된 유용성은 학습지속의도
에 영향 요인으로 검증되었다[18,25].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 지각된 유용성은 융합학문 수용의도에 대한 선행요인
으로 설정한다. 

넷째, 사회적 기대 요인은 학습자와 관계된 부모, 교사 
등 주변의 중요한 사람이 신기술을 수용할 것으로 믿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여러 연구에서 그 정도가 높다고 인
식할수록 신기술의 수용의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
다[20,26]. 또한,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학습 지속의도 연
구와 MOOC 사용의도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적 기대 요
인이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10,18].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사
회적 기대 요인을 지각된 유용성과 융합학문 수용의도에 
대한 선행요인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Fig. 1. The research model

Ⅲ.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과 가설 설정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대
학생의 융합학문수용의도 변인(η2)에 지각된 유용성 변
인(η1)과 사회적 기대 변인(ξ1) 그리고 개인적 혁신성 변
인(ξ2)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연구 모
형을 도출하였다(그림 1). 

<연구가설 1>은 잠재요인간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1 사회적 기대 요인은 지각된 유용성에 양(+)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1-2 사회적 기대 요인은 대학생의 융합학문수용의도
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개인의 혁신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양(+)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1-4 개인의 혁신성은 대학생의 융합학문수용의도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5 지각된 유용성은 대학생의 융합학문수용의도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는 지각된 유용성이 대학생의 융합수용
의도에 간접적인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
과 같이 설정하였다.

2-1 사회적 기대는 지각된 유용성을 매개로 대학생의 
융합학문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개인의 혁신성은 지각된 유용성을 매개로 대학생
의 융합학문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2. 연구가설에 대한 리즈렐  모형의 경로 다이어그램
Fig. 2. Path diagram for the LISREL model of Research

　　
이러한 가설에 따라 연구모형의 잠재변수는 사회적 기

대(ξ1)와 개인적 혁신성(ξ2)을 외생변수로, 지각된 유용
성(η1)과 융합학문수용의도(η2)를 내생변수로 하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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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투입되었고, 각 잠재변수 척도 설문항목들은 관찰변수
(Xi, Yi)로 분석에 포함되었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에 위치한 중위권 대학의 

1~4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442명의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
다. 설문의 구성은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연구자가 본 연
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
다. 측정 항목은 대학생의 혁신성과 사회적 기대, 지각된 
용이성, 융합학문수용의도에 대해 12개의 문항으로 측정
하여 요인부하량과 신뢰도 계수가 낮은 측정변수를 제거
한 후 모형을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0을 이용하여 응답자의 특
성과 기술적 통계량 및 잠재변수의 신뢰도를 분석하였고, 
측정모형과 구조모형 적합도의 검증은 LISREL 8.8이상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Ⅳ. 실험 및 결과

1. 측정모형 검증
모형의 검증을 위해 설문 자료의 결측치에 대해 EM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대체하였고, 다중공선성을 검토하
였다. LISREL 9 이후부터는 다중공선성을 검토하기 위
해 조건수(condition number)를 제공하는데 이 값이 
크면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27]. 본 연구
에서는 Condition Number = 3.461 으로 낮은 값을 보
임에 따라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ariable Parameter Estimate Std.error t-value

KSI1 X1
X2

.775

.880
.399
.226

14.358
15.805

KSI2
X3
X4
X5

.881

.884

.611

.358

.219

.626

17.726
19.818
13.147

KSI3 X6
X7

.764

.908
.417
.175

15.620
18.384

KSI4
X8
X9
X10

.793

.845

.696

.370

.286

.516

18.018
19.467
15.396

표 1. 척도에 대한 측정모형의 리즈렐 추정치          (N=442)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N=442)

다음으로 다변량 정규성(multivariate normality)을 
검증하였다. 먼저 일변량 왜도와 일변량 첨도는 큰 무리 
없이 정규성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변량 왜도
와 다변량 첨도의 경우는 다변량 정규성을 위반하지만 
상대적 다변량 첨도(Relative Multivariate Kurtosis) 
값이 3보다 작은 1.493을 보임에 따라 다변량 첨도가 크
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자료는 다변량 정규성을 크게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
단됨에 따라 ML(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여 모
수를 추정하였다.

사회적 기대(KSI1), 개인적 혁신성(KSI2), 지각된 유
용성(KSI3) 그리고 대학생의 융합학문수용의도(KSI4) 
척도의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의 통계적 검증을 위하
여 연구모델을 측정모델로 전화시킨 후 구조방정식모형
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델 검증 결과를 분석하여 구성개념의 집중타당
도를 확인하였다. 경로의 추정치, 표준오차, t-value를 
표 1에 나타내었다.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간 경로계수 추
정치를 보면 가장 작은 값을 보이는 X5 =  .611 외의 나
머지 값이 모두  0.7 ～ 0.9로 높고, 각 경로의 t-value가 
모두 1.96 보다 큰 값을 나타내 관측변수와 잠재변수의 
관련성이 강하고 적합함을 보였다.

즉, 외생변수(KSI)를 측정하는 각 측정항목들에 대한 
추정계수(Lambda X)의 t 값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
여(p < .05) 측정도구의 집중타당도를 지지하고 있다. 평
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과 
구성신뢰도(CR: Composite Reliability) 값은 일반적
으로 AVE는 0.5 이상, CR은 07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28]. 

Factor CRa AVEb

KSI1 0.814 0.688

KSI2 0.824 0.616

KSI3 0.825 0.704

KSI4 0.823 0.609
a Scale composite reliability.
b Average variance extracted

표 2. 측정모형의 구성신뢰도, 평균분산추출
Table 2. Assessment of construct validity

표 2를 보면 CR과 AVE가 수용 가능한 수준을 넘기 
때문에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에 관련성이 매우 밀접하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측정변수들은 각 구성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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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
Fig. 3. Result of the structural modeling analysis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며, 구성개념을 잘 대
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별타당도는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잠재변인 간
에 상관이 낮은지에 관한 지표이다. 표 3을 보면 AVE 값
이 타 잠재변수와의 상관계수의 제곱값 보다 크게 나타
남에 따라 잠재변인 간에 충분히 변별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 GFI, AGFI, MESEA 등의 적합
도 수치 값이 권장 수용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모형 적합
도가 양호하였다. 

1 2 3 4

KSI1 ( .688)

KSI2 .013 ( .616)

KSI3 .212 .011 ( .704)

KSI4 .008 .069 .162 ( .609)

*대각선 행렬은 AVE 값을 나타냄

표 3. 척도 상관 행렬
Table 3. Correlations coefficients and AVE(at diagonal)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의 측정
모형의 적합도는 충분히 수용할 만하며 연구모형에서 제
시한 구성개념의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 또한 확보되
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잠재변수 간에 인과적 관
계를 설정한 구조모형의 적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2.3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대학생의 사회적 기대(ξ1)와 개인적 혁신성(ξ2) 그리

고 지각된 유용성(η1)과 융합학문 수용의도(η2)와의 인과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분

석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LISREL 8.8을 사용하였고 최대우도

법(ML)을 통하여 모수를 추정하였다. 구조방정식의 입력 
행렬은 공분산계수를 이용하였으며 잠재변인 간의 관계
의 유의성과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가설 모형이 실제 자료와 잘 부합되는지에 대한 
모형의 적합도 검증에서  값은 표본공분산행렬과 모집
단공분산행렬의 차이로 평가하는데  값이 크고 p < 
.05이면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의 구조방정식모형에 대해 을 이용한 적합도 검증 결
과, 의 값이 22.638(d.f = 29, p = .793)로 나타나 연
구 가설 모형이 실제 자료와 잘 부합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다른 적합도 지수를 보면 GFI = .990, AGFI = 
.981, RMSEA= .000 으로 나타나 모두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내었다(표 4).

 d.f p GFI AGFI RMSEA

22.638 29 .793 .990 .981 .000 .024

표 4. 연구 모향의 적합도
Table 4. Statistical summary of model fit

따라서 대학생의 융합수용의도에 대한 연구모형은 적
합한 모형이며 제안된 연구모형은 통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그림 3은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경로 
관계로 각 변수 관계의 리즈렐 추정치와 인과관계의 경
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연구의 5개의 경로 가설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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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가설 검증 결과
Table 5. Summary of hypotheses testing

가설 
및 방향

표준화추정
치 t-value 결과

H1(+) 사회적 기대
→지각된 유용성 .479 7.647 채댁

H2(+) 사회적 기대
→융합 수용의도 -.080 -1.241 기각

H3(+) 개인적 혁신성
→지각된 유용성 .158 3.008 채택

H4(+) 개인적 혁신성
→융합 수용의도 .211 3.855 채택

H5(+) 지각된 유용성
→융합수용의도 .418 6.273 채택

η1 = 0.479*ξ1 + 0.158*iξ2, Errorvar.= 0.763  , Rý = 0.237
      (0.0627)    (0.0526)            (0.0978)       
       7.647       3.008              7.798 
η2 = 0.418*η1 - 0.0799*ξ1 + 0.211ξ2, Errorvar.= 0.783  , Rý = 0.217
      (0.0667)    (0.0644)    (0.0546)      (0.0911)
       6.273      -1.241       3.855       8.598

사회적 기대에서 지각된 유용성 경로는 유의하게
        나타난 반면, 사회적 기대에서 
융합학문 수용의도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      . 또한 개인적 혁신성에서 지
각된 유용성 경로       와 개인적 혁
신성에서 융합학문 수용의도 경로는 유의하게 나타났으
며        , 지각된 유용성에서 융합학
문 수용의도에 대한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다        . 이에 따라 <연구 가설 1>의 
1-2는 기각되었고,  1-1과 1-3, 1-4, 1-5 연구 가설은 
지지되었다. 즉, 대학생의 융합학문 수용의도는 지각된 
유용성과 개인적 혁신성에 의하여 예측되었고, 사회적 기
대에 의하여 예측되지 못하였다. 

대학생의 융합학문 수용의도에 대한 외생변수와 내생
변수의 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분석하였다. 간접효과 분석
에서 사회적 기대        , 개인적 혁신성
       은 지각된 유용성을 매개로 한 융
합학문 수용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사
회적 기대의 총효과        , 개인적 혁신
성의 총효과        역시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특히 사회적 기대는 융합학문 수용의도에 대해 
직접효과는 예측되지 않았으나, 지각된 유용성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조방정식모형에 의한 분석 결과는 사회적 기대, 개
인의 혁신성, 지각된 유용성이 대학생의 융합학문 수용의
도의 예측 변인임을 보여주었다.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Predictor
Variables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사회적 기대 -.080
(t = -1.241)

.200***

(t = 4.983)
.121*

(t = 2.141)

개인적 혁신성  .211***

(t = 3.855)
.066**

(t = 2.770)
.277***

(t = 4.880)

지각된 유용성  .418***

(t = 6.273) - .418***

(t = 6.273)

표 6. 융합학문 수용의도에 대한 예측변수의 효과
Table 6.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the variables

Ⅴ. 결  론

1. 결과 요약 및 제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역량의 핵심인 융합학문에 

대해 대학생의 수용의도와 사회적 기대, 개인적 혁신성, 
지각된 유용성 변인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
정식모형을 통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인과관계에 대한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생의 역량과 관련하여 
개인적 혁신성, 사회적 기대, 지각된 유용성, 융합학문 수
용의도는 주요한 요인이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비교적 
안정적인 추정치를 보였으며,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하였다.

둘째,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 = 22.638(d.f = 
29, p = .793)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고, GFI = .990, 
AGFI = .981, RMSEA= .000로 나타나 연구모형이 잘 
부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사회적 기대는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적 혁신성은 지각된 유용성과 융합학문 수용의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융합학문 수용의도는 지각된 
유용성에 의해서도 예측되었다.

넷째, 대학생의 융합학문 수용의도에 미치는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에서 사회적 기대와 개인적 혁신성의 
총효과 및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기대의 직접효과는 채택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 대학
생의 융합학문 수용의도는 사회적 기대, 개인적 혁신성, 
지각된 유용성에 의해 예측되었고, 지각된 유용성은 외생
변수 사회적 기대와 개인적 혁신성에 의해 예측됨에 따
라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대학 
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적 혁신성 경향이 큰 학생들이 융합학문 수
용에 적극적이며 전공과의 관련 학문의 유용성 지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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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융합학문 수용의도를 보인 것을 볼 때, 대학의 전공 
학문에서 융합 가능한 연관된 학문 분야를 다각적으로 
다루는 다양한 교과목 개발을 통해 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융합학문에 대한 사회적 기대 관계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음(-)의 상관을 보였고 사회적 
기대가 유용성 지각을 매개로 한 융합학문 수용과의 인
과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임에 
따라 융복합에 대한 무분별한 기대나 권유는 융합학문 
수용과 상관이 없거나 오히려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으
며, 그보다는 어떠한 점에서 융합학문이 필요한지를 안내
함으로써 융합 학문에 대한 유용성 인식의 변화와 확대
를 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융합에 특화된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과 학부
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은 일반적으로 각 학과의 전공 교과를 중심
으로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타 학문에 대한 경험 기회
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대학의 교양 교육의 역할과 위상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양 교육에서 융합교육의 확산을 위한 교양
교육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
한 구체적인 교양교육 로드맵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교양 교육 과정에서 융합 교육의 성과
를 위해 기술적 지원과 융합 교과에 대한 교육 방법에 대
해서도 활발하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서울 소재의 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진행되었기에 연구의 일반화를 위한 발전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대학생의 혁신성에 영향
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 하는 연구와 실질적인 융합 교과
의 개발에 대한 연구, 융합 교육 모델의 개발에 대한 연
구 등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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